
한국-미국, 셰일가스 투자협력 강화
홍석우 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 투자규모 커 기회 많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월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새로운 천연가스로 주목받는 셰일가스(Shale

Gas)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미국 투자협력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홍석우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

6일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셰일가스 부분 협력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며 협력 강화 방

침을를 밝혔다.

특히, “셰일가스는 미국 경제를 흔드는 큰 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기업들도 우리의 투자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북미산 셰일가스를 들여올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는 셰일가스 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낙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 외에도 투자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우 장관은 이어 최근 전력 수급관리 능력 부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력 공

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력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과거 수요 예측이 낙관적이었고 공급

도 건설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에 700만-1000만㎾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3년 여름 이후에는 당분간 큰 어려움

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우 장관은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하면 전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기업경제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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